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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안식의 시간을 받아 이곳에서 보낸 3주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이
미 예비하신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안
락하면서도 영성이 느껴지고,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휴식과 회복을 위한 모
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또한 조용하고 평온하고 깨끗한 도시 Lexington
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과 손길을 느끼기에  전혀 아쉬움이 없습
니다. 
  

 올네이션스 회복센터에서의 시간은 제게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 더 좋은 분들을 만났
고, 더 좋은 공간이었고,  더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최 헌 목사님과 이미생 교수님을 만난 것은 이곳에
서의 시간 뿐 아니라 제 삶에 있어 매우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두 분의 환대와 사랑 덕분에 따뜻
했고 편안했고 기쁨이 넘첬습니다. 아울러 두 분의 순수한 열정과 센터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보며 적지 않게 감동
했습니다. 전영욱 전도사님과 정재우 전도사님의 귀한 수고와 헌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에 오실 지친 영혼들에게 올네이션스 회복센터가 저에게 처럼 완벽한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
다. 이곳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혁빈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그분의 음성과 손길”



사실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에는 큰 기대없이 잠시 
쉬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족들과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휴가를 보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좀 편히 쉬다가 와야겠다라
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쉼은 저에게 참 필요한 것이었고 안식관에서
의 4일은 너무나 큰 쉼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쉼이라
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식... 하나
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다가 온 여정이었습니다.  

 먼저는 마치 휴양지의 별장처럼 저희에게 더없이 
아늑했던 안식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품들 하나하나가 세심하고 정성어린 것이어서 감동이 되고 좋
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특별히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교역자분들과의 교제였습니다. 저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나아가 혼적인 지적인 어떤 것을 넘어선 영적인 교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누리게 되는 깊은 영적인 교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 평안
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이분들을 통해서 안식관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이민자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어딘지 알 수 없는 프레셔와 답답함을 저 또
한 마음 한구석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한 모금 생수처럼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두 분의 삶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런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깨닫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제와 만남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니 가장 큰 안식은 두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담담히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과 삶이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안식과 쉼과 풍성함이 되듯이 그렇게 두 분이 살아가시기만을...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삶이 되기를....'  

이중재 목사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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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안식관을 알게 해주시고       
최 헌목사님 이미생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